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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제식 도당위원장은 충남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새누리당 윤리관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새누리당 김제식 도당위원장의 욕설과 막말,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 충남도

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것이 방송에 적나라

하게 보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절정에 달

한 지난 23일 밤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김제식 의원은 본인의 생일파티였고 보좌진 이외에 당원들은 없었다고 해명

하고 있지만, 지난 23일 밤은 남북 간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고, 새

누리당에서도 주요당직자들이 비상대기 하던 상황이라서 김제식 의원의 변명

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해5도 주민들은 5일째 조업을 하지 못했고 접경지

역의 국민들이 대피소에 피난한 채 초조히 남북협상을 지켜보던 시점에 새누

리당의 충남도당위원장이 술판을 벌인 것은 백번 양보해도 사려 깊지 못한 처

사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김제식 의원은 해군경비정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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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유권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을 때도, 이번 술판을 벌인 일도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인 김제식 의원이 새누리당의 윤리관을 맡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보도하는 것이다.

김제식 의원에게 촉구한다.

김제식 의원은 지금이라도 충남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김제식 의원은 새누리당 윤리관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

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


